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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빈맹타·효자외인 꺋2017 평행이론꺍

“그때는 진짜 모든 게 좋았죠.”
행복한 기억은 머리 속에 오래 남

는다. 빡빡한 현실과 마주하다 보면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과거를 다시

떠올리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다. 프로무대에서 ‘우
승’이라는 진귀한 경험을 한 선수들이라면 그 잔상
은 더 진하게 남는다.

KIA 타이거즈는 전신 해태 시절과는 다르게 우승
경험이 풍부한 팀은 아니었다. 조범현 전 감독이 이끈
2009년과 김기태 전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2017년 각
각 한국시리즈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이 2차례 우승
사이에는 8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다.

3년 전인 2017년의 우승 멤버들은 “모든 게 좋았

던 시즌”이라며 당시를 떠올리곤 한다. 막강 선발진
과 맹타를 휘둘렀던 타선. 우승을 위해 질주한 KIA
선수단의 투타 호흡은 그 어느 시즌보다 절묘하게
맞아떨어졌다.

우선 외인농사가 대풍이었다. 헥터 노에시와 팻딘
으로 이어지는 외인 원투펀치는 그 시절 29승을 합작
했다. ‘에이스’ 헥터는 압도적 구위로 20승5패, 평균자
책점(ERA) 3.48의 엄청난 성적을 남겼다. 팻딘은 헥
터만큼은 아니었지만 9승7패, ERA 4.14를 찍으며 선
발로 176이닝을 소화했다.

타선에선 한 시즌 내내 타격왕 페이스를 지킨 김
선빈이 최고의 활약을 펼쳤다. 타율 0.370, 64타점,
84득점, 176안타를 기록해 타격왕에 올랐다. 당시
상대투수가 공략할 곳이 없는 부채꼴 타법으로 무장
한 그는 KIA의 공격 흐름을 만들고 이어가는 데 중
추적 역할을 맡았다.

공교롭게도 KIA가 상승세를 타고 있는 2020시즌
초반 그 시절의 좋은 기억들이 다시 떠올려지고 있다.
효자 외국인 듀오가 재등장했고, 김선빈은 여전히 맹

타로 공격을 이끌고 있다.
애런 브룩스(1승1패·ERA 3.28)와 드류 가뇽(2승

2패·ERA 2.70)은 KBO리그 적응을 일찍 마쳤다. 브
룩스는 다양한 구종과 힘 있는 구위로 타자들을 압도
하고 있고, 가뇽은 시속 140km대 후반의 직구와 변화
무쌍한 체인지업으로 삼진 쇼를 벌이는 중이다.

김선빈은 26일까지 19경기에서 타율 0.361, 10타
점, 13득점, 26안타를 기록했다. 맷 윌리엄스 KIA 감
독은 “외야 어디로든 타구를 보낼 수 있는 김선빈의
타격능력은 팀에 매우 큰 보탬이 되고 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KIA는 시즌 전 전문가 예상에서 약체로 분류됐다.
그러나 현재 5할 승률을 훌쩍 넘어 물오른 상승세까지
보이며 상위권을 정조준하고 있다. 2017년의 영광을
재현하려는 2020년의 KIA는 좋았던 기억을 되살려
또다시 역사를 만들 수 있을까. 날카로운 호랑이 군단
의 발톱과 이빨이 시즌 초 심상치 않게 움직이고 있다.

▶ 프로야구 관련기사 2·3·4면
장은상 기자 award@donga.com

3년전엔 김선빈·헥터·팻딘 주축
올핸김선빈·브룩스·가뇽이펄펄
약체 분류 KIA, 예상 깨고 약진

‘2020년에는 우리가!’ 맹타를 휘두르고 있는 김선빈(왼쪽)과 효자 외국인투수 듀오 애런 브룩스(가운데)-드류 가뇽이 KIA의 시즌 초반 질주를 이끌고 있다. 이들 3명의 동반 활약은 KIA가 가장 최근 통합우승을 일
궜던 2017년의 모습을 재현하는 듯해 더 주목을 끈다. 스포츠동아DB·뉴시스

초록 그라운드를 쩌렁
쩌렁 울려줄 K리그의 ‘진
짜 함성’은 언제쯤 들을 수
있을까. 아쉽게도 당장은
어려울 것 같다. 신종 코로
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
나19) 확진자가 계속 나타
나고 있어서다.

전북 현대-수원 삼성의
8일 K리그1 공식 개막전
부터 무관중 경기를 소화
하고 있는 한국프로축구
연맹은 5라운드 경기들이
예정된 6월 5∼7일을 유관
중 전환의 ‘D-데이’로 정

한 상태였다. 의료진의 헌신적 노력과 성공적 방역 시스
템을 통해 확진세가 한풀 꺾이고, 전국 초·중·고교의 등
교 수업이 속속 이뤄지면서 전망은 긍정적이었다.

실제로 연맹은 문화체육관광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대본)를비롯한관계당국과회의를다음주중진행할계
획이었다. 5라운드를홈경기로소화할각구단에는27일내
부지침을전달해관중입장에대비하도록할예정이었다.

그러나 모든 스케줄이 미뤄졌다. 중대본이 이날 연맹
에 “회의를 (일주일 정도) 연기하자”고 통보해왔다. 서울
이태원 클럽과 물류업계를 중심으로 한 코로나19의 확산
세가 심상치 않은 현실이 연기의 배경이다. 각급 학교의
개학 이후 상황을 면밀히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
다. 결국 6월초 유관중 전환은 없던 일이 됐다.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지만, K리그는 유관중 전환을
위한 준비단계를 착실히 밟아나간다는 방침이다. 외부상
황과는 별개로 이르면 6월 중순부터는 팬들과 함께 호흡
할 수 있는 안정적인 경기장 환경 조성을 마칠 계획이다.
발열체크와 건강문진을 위한 기본적 준비 외에도 경기장
좌석간격 조정, 온라인 입장권 판매 시스템 점검 등도 종
합적으로 정비해나가기로 했다.

한편 어린이날(5월 5일) 개막해 당장 이번 주말부터라
도 유관중 전환을 고민했던 것으로 알려진 KBO리그 역
시 정부 차원의 결정이 미뤄짐에 따라 계획을 전면 수정
하게 됐다. 남장현 기자 yoshike3@donga.com

중대본, 내주 열릴 관련회의 연기 요청
K리그 꺋6월 5일 D데이꺍 방안 자동 무산
프로야구도주말 꺋해제꺍 계획전면수정

프로축구·야구 꺋유관중경기꺍
이태원발 코로나에 직격탄

한국프로축구연맹은 다음달 초부터
유관중 전환을 모색했지만 코로나
19 확진자가 증가 추세를 보임에 따
라 더 신중한 검토작업 후 재논의하
기로 했다. 17일 무관중으로 FC서
울-광주FC전이 펼쳐진 서울월드컵
경기장. 사진제공 ｜ 한국프로축구연맹

골무원·1588·최고라니…K리그 선수들의 재치 만점 애칭들 ▶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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